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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자아존중감이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ttachment and shared time between mother 
and child and self-esteem on subjective well-being in late childhood.    
Methods: A total of 329 fifth and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183 boys and 146 girl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y responded to questionnaires regarding attachment and shared time 
between mother and child and the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EM.  
Results: Attachment and shared time between mother and child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self-
esteem as well as a direct effec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children. Children who formed secure 
attachments and spent more time with their mothers showed a higher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In addition, when children kept a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they acknowledged their own capability and value positively, which led to higher 
subjective well-being. 
Conclusion: Findings emphasize that mother-child relationships play significant roles in predicting 
both the subjective well-being and self-esteem of children. The importance of self-esteem was 
identified in late childhood based on its relative influence on subjective well-being compared to 
mother-child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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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

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생활양식, 주관적 행복 등 행복의 6가

지 하위영역 중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은 2009년부터 2015

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주관적 행복 영역에서 가장 낮

서론

한국방정환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유니세프 행복지

수를 모델로 한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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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과의 비교에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주관적 행복 영역에서 

2014년까지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고하다가 2015년에 처음으

로 최하위를 벗어났다. 반면, 물질적 행복, 교육 및 행동과 생

활양식 영역에서는 OECD 국가들 중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

(Youm, Kim, Lee, & Lee, 2015).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양

면성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으로, 이전에 비해 상당히 풍요로

워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내면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이 적

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의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키

기 위해서는 아동의 행복감이나 안녕감과 같은 주관적 측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인간의 정신건강을 강조하

며, 행복(Bradburn, 1969)을 비롯하여 주관적 안녕감(Diener, 

1984), 심리적 안녕감(Ryff, 1989), 삶에 대한 만족(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D. C. Shin & Johnson, 1978) 

등과 같은 인간의 내적 차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초

기 연구들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나(e.g., Jeon & 

Lim, 2002; Jo & Cho, 2004; M. Kim, Kim, & Cha, 2001), 최근

에는 청소년(e.g., H. J. Lee, Lee, & Choe, 2008; E. Park & Choi, 

2014)이나 아동(e.g., Bea, Doh, Rhee, & Shin, 2015; Choi, 2010; 

Yoo, Park, & Doh, 2015)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

다. 주관적 안녕감은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고 자신의 유능

성과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Bak & Song, 2007), 아동이 경험하는 주관적 안녕감이나 행복

감은 아동의 현재 발달 및 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나 성인기 발달 및 적응을 예측할 수 있

다. 특히 학령 후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은 발달단계 특

성상 급격한 신체발달과 정신적 성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

등과 혼란을 겪기 쉬우므로, 이 시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증

진은 그들이 보다 적응적인 청소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주관적 안녕감

의 선행 요인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개인 내적 요인과 개인 외적 요인은 대표적 두 가지 요

인에 속한다. 개인 내적 요인의 경우 자아존중감(Choi, 2010; 

H. Lee & Moon, 2012; Yoo et al., 2015), 자아탄력성(Ahn, Oh, 

& Kim, 2011; H. Lee & Moon, 2012), 낙관성(Joo & Park, 2013; 

Noh & Shin, 2014; Y. Roh & Kim, 2012), 성격강점(Kang & 

Chang, 2013) 등이 포함되며, 개인 외적 요인으로는 부모애착

(Ahn et al., 2011; H. Lee & Moon, 2012; Y. Roh & Kim, 2012), 

부모의 양육행동(Bea et al., 2015; Joo & Park, 2013; J. Lee & 

Lee, 2007), 부모 간 갈등(J. Lee & Lee, 2007; Min, 2008), 가족

건강성(Koo & Kim, 2014), 또래관계(Bea et al., 2015; Yoo et al., 

2015), 사회적 지지(H. Cho, 2011; Kang & Chang, 2013; J. Lee 

& Lee, 2007; H. C. Park, Kim, & Hong, 2011)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개인 외적 요인이 직접적으

로 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 요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Kang & Chang, 

2013; H. Lee & Moon, 2012; Y. Roh & Kim, 2012; Yoo et al., 

2015).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한 연구(Yoo et al., 2015)에서는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

침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

하는 강력한 예측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행 변인으

로서의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10% 정

도에 불과하여, 학령 후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

는 또 다른 변인의 영향력을 가정하게 한다. 또 다른 변인으로

는 이 시기 아동에게 여전히 중요한 개인 외적 요인 중 하나인 

부모-자녀관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 구성

원 간의 유대 및 의사소통과 같은 가정 분위기는 학령 후기 아

동의 자아존중감에 또래지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Jung 

& Park, 2010),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또래수용도에 비

해 학령 후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전반적인 영역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 Lee & Choi, 2003).

부모는 자녀가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적 환경이며, 이 중 어

머니는 주 양육자로서 양육을 통해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왔다. 이러한 측면에

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 역시 어머니

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으며(Ahn et al., 2011; Bea et al., 2015; 

Joo & Park, 2013; S. Lee, Doh, Choi, & Ku, 2010; J. Lee & Lee, 

2007),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와의 애착은 대표적으로 다루어

진 요인이다. 애착은 일반적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 

간에 형성되는 강한 정서적 유대로(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owlby, 1988),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맺은 학령 후기 아동은 심리사회적으로 보다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hon 

& Yoo, 2014; C. Kim, Han, & Cho, 2013). 실제로 학령 후기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모-자녀 애착이 높은 학령 후

기 아동의 경우 행복감 또는 주관적 안녕감 역시 높았으며(Y. 

Roh & Kim, 2012; Seong & Kim, 2015),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었다(S. C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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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2015; Ko, 2008). 특히 최근 연구에서 아동이 맺는 주요한 

관계들, 즉 어머니, 아버지, 또래, 교사와의 애착 가운데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이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행복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발견된 연구결과(Seong & Kim, 2015)

에 근거할 때,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발달과 관련하

여 모-자녀 애착의 중요성은 강조할 만하다.

모-자녀 애착이 어머니와 자녀 간 관계의 질적 측면을 설명

하는 개념이라면, 모-자녀 공유시간은 양자 관계의 양적 측면

으로 볼 수 있다. 모-자녀 공유시간은 동일한 장소에서 어머

니와 자녀가 동일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Crouter, Head, McHale, & Tucker, 2004; S. Lee & Lee, 1998). 

그러나 모-자녀 공유시간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

련성보다는 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

이 있어, 모-자녀 공유시간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을 직

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매우 드물다. 몇몇 관련 연구들을 살

펴보면,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많은 초등학교 5-6

학년 아동은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였으며(Sung 

& Kwon, 2010) 가족과 여가활동을 자주 할수록 청소년이 높

은 심리적 복지감을 경험하였다(J. Lee, 2012). 국외의 경우에

도 청소년의 가족 공유시간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련성

을 밝힌 연구결과들이 드물게나마 보고된 바 있다(Crouter et 

al., 2004; Eisenberg, Olson, Neumark-Sztainer, Story, & Bearinger, 

2004; Offer, 2013).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본 연구

는 아동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행 연구들은 개인 외적 요인과 아동

의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개인 내적 요인의 매개적 역

할을 발견하였다(Kang & Chang, 2013; H. Lee & Moon, 2012; 

Y. Roh & Kim, 2012; Yoo et al., 2015). 이는 모-자녀 애착 및 모-

자녀 공유시간이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게 한다.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연

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개인 내적 요인들 가운데 자아존중

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 감정 등을 의미한다

(Harter, 1982).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이나 주관적 안녕감에 대

한 설명력이 상당히 크다는 점(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Campbell, 1981; Diener & Diener, 1995)에서 모-

자녀 애착 및 모-자녀 공유시간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 모-자녀 애착 및 

모-자녀 공유시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러한 두 가지 변인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연구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두 가지 변인 가운

데 애착을 포함한 선행 연구들이 최근 몇몇 보고되고 있는데,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학령 후기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았

으며 이는 다시 높은 안녕감으로 연결되었다(H. Lee & Moon, 

2012).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 또래, 

교사 및 이웃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인 초기 청소년

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고 이는 삶의 만족도 역시 높

게 지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Sihn, Jeon, & Yoo, 2012). 이러한 

연구들은 비록 본 연구에서처럼 주 양육자와의 관계인 모-자

녀관계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부모-자녀관계나 부모, 또래, 교

사 및 이웃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와 같이 다소 폭넓은 개념을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 모-자녀 애착 및 모-자녀 공유시간과 아동의 자아

존중감 간의 관련성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모-자녀 애착 및 

모-자녀 공유시간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를 각각

의 경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모-자녀 애착 및 모-자녀 

공유시간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어머니와의 애

착이 안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은 자아

존중감이 높았으며(S. Kim & Lee, 2014; H. K. Park & Kwon, 

2012), 등하교 시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가 집에 있

는 경우가 많고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영화관이나 

박물관 등에 가는 것과 같은 활동을 자주 할수록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은 높았다(Bulanda & Majumdar, 2009).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 간에도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되

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은 주관적 안녕

감 역시 높게 지각하였다(Choi, 2010; Yoo et al., 2015).

종합하면,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와 주관적 안녕감 간

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보고한 최근 연구

(Yoo et al., 2015)를 확장하여, 본 연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학령 후기 아동의 모-자녀관계와 주관

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하

였다. 즉, 모-자녀관계를 질적 측면인 모-자녀 애착과 양적 측

면인 모-자녀 공유시간으로 구분하여, 모-자녀 애착 및 모-자

녀 공유시간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모-

자녀관계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

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ure 1).



Bae, Doh, Park, and Kim   114

연구문제 1

모-자녀 애착 및 모-자녀 공유시간은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모-자녀 애착 및 모-자녀 공유시간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Figure 1. Pathways from mother-child attachment and mother-
child shared time to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self-esteem.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29

명의 5, 6학년  남녀 아동들이다. 연구대상을 이와 같이 선

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보다 학령기 아동이 부모

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Karademas, Peppa, Fotiou, & 

Kokkevi, 2008)과 학령 후기부터 인지발달로 인해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져서, 자신 및 환경에 대한 평가를 명

료히 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정서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Montemayor & Eisen, 1977)에 근거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은 남아

가 183명(55.6%), 여아가 146명(44.4%)이었고, 학년은 초등학

교 5학년이 198명(60.2%), 6학년이 131명(39.8%)이었으며, 출

생순위는 외동이가 36명(10.9%), 첫째가 102명(31.0%), 둘째

가 158명(48.0%), 셋째 이상이 33명(10.0%)이었다. 부모의 연

령과 관련하여, 아버지는 41-50세가 261명(79.4%)이었으며, 

어머니는 36-45세가 274명(83.0%)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의 

경우, 아버지는 대학교 졸업이 152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78명(23.7%)이었으며, 

어머니도 대학교 졸업이 148명(4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은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85명(25.%)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교사가 140명

(39.5%)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121명

(36.8%)로 가장 많았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학령 후기 아동의 모-자녀 애착, 

모-자녀 공유 시간,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한 네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척도는 아동 자신에 

의해 보고되었다.

모-자녀 애착 

모-자녀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 (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Ok (1998)이 번안 · 수정한 척도 가운데 부모 애착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의사소통(9문항), 신

뢰감(10문항), 소외(6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총 25문항). 문항의 예를 보면, 의사소통 요인에는 “우리 

어머니는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주신다.”, “나는 

어머니에게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 드린다.” 등

이 포함되고, 신뢰감 요인에는 “우리 어머니는 나의 판단을 신

뢰하신다.”, “우리 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해주신다.” 등의 문

항이 있으며, 소외 요인에는 “나는 어머니로부터 별 관심을 받

지 못한다.”, “어머니는 내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신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

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

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자녀 애착

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Cronbach's α)에 의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신뢰감 요인과 소외 요인에서 전체 신

뢰도를 낮추는 각각 한 문항을 제외한 후, 총 23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Cronbach's α는 의사소통은 .89, 신뢰감은 .86, 소

외는 .67이었다. 

모-자녀 공유시간 

본 연구는 모-자녀 공유시간을 여가시간 척도와 식사시간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모-자녀 여가시간은 Kwon (2011)

의 아동기 가족의 여가시간 척도를 모-자녀관계에 맞게 수정

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문화예술 관람 · 참

여활동(박물관·미술관 관람, 영화감상, 악기연주, 사진촬영, 

Mother-child
attachment

Self-esteem Subjective
well-being

Mother-child
shar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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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 배우기), 스포츠 관람·참여활동(스포츠 관람, 각종 

운동하기), 관광활동(국내외 여행, 놀이공원가기, 답사·탐사 

등 체험활동), 취미·오락활동(낚시·등산 등 취미활동, 장기·바

둑, 함께 장보기·쇼핑하기, 요리 함께 하기, 외식, 노래방 가기, 

음악 감상, 컴퓨터 오락·게임, 주말농장, 책보기, 도서관 가기), 

휴식활동(산책, 목욕·사우나·찜질방, TV 보기, 비디오 보기), 

기타 사회활동(봉사활동, 종교생활, 친구·친척 방문하기)에 

대한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하지 않는다
(1점), 1년에 1-2번(2점), 6개월에 1-2번(3점), 한 달에 1-2번(4

점), 일주일에 1-2번(5점), 거의 매일(6점)까지의 6점 Likert 척

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자녀 여가시간이 많음을 

의미한다. 모-자녀 여가시간의 Cronbach's α는 .91이었다. 모-

자녀 식사시간은 Sung과 Kwon (2010)의 연구에서 온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를 모-자녀

관계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아침식사와 저

녁식사에 대한 2문항으로 구성되고, 각 문항은 전혀 하지 않
는다(1점), 일주일에 1-2회(2점), 일주일에 3-4회(3점), 일주일

에 5-6회(4점), 일주일에 7회(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

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자녀 식사시간이 많음을 의미한

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Y. H. Kim (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본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된다. 문항

의 예로는 “나는 남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좋

은 점이 많이 있다.” 등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부정적 의

미의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

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는 .85이었다. 

주관적 안녕감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Bak과 Song (2007)의 주관적 안녕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Diener (1984, 1996)와 

Ryff (1989) 등의 연구를 참고해, Bak과 Hong (2004)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원 척도는 정적 관계안녕, 부적 관

계안녕, 정적 정서안녕, 부적 정서안녕, 정적 효능안녕, 부적 

효능안녕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24문항). 본 연

구는 주관적 안녕감의 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정적 관

계안녕(4문항), 정적 정서안녕(4문항), 정적 효능안녕(4문항)

에 속한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

하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가운데, 긍정적 정서가 적

응적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예언한다는 점(Watson & Clark, 

1984)과 정적 안녕에 대한 3개 하위요인으로 전반적인 안녕감

을 측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Bak & Song, 2007)에 근거한 것

이다. 

각 하위요인별로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계안녕 요인

은 자신의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를 측정하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

이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서안녕 요인에는 

“삶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생활에서 기쁨을 느낀다.”와 같

은 자신의 정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문항이 포함되

어 있다. 효능안녕 요인은 자신의 유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를 측정하며, “어려운 과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 

“매사를 잘 처리할 자신이 있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는 관계안녕이 .72, 정서안녕이 .91, 효

능안녕이 .83 이었다.

연구절차

본 조사는 대구시 소재의 5곳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의 동의하

에 2013년 7월에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해당 초등학교를 직

접 방문하여 각 반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과 응답시의 유의사

항 등을 설명한 뒤, 이들의 도움을 받아 18개 학급의 아동들에

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아동들은 질문지 배부 당일, 담임교

사의 지시 하에 직접 질문에 응답했으며, 질문지는 다음 날에 

회수되었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배부된 총 

386부의 질문지 중에 364부가 회수되었으며(94%의 회수율), 

회수된 질문지 중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동의 

질문지와 불성실하게 응답된 질문지 35부를 제외하고 329부

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IBM Co., Armonk, NY)과 AMOS 

21.0 (IBM Co., Chicago, I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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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PSS 21.0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조사도구의 신

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내적합치도

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모-자녀 애

착 및 공유시간과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

는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21.0을 이용하여 구

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하였

다. 우선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후, 연구변인 간 경로를 탐색

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직·간접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

학령 후기 아동의 모-자녀 애착, 모-자녀 공유시간, 자아존중

감,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 간의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측정변인

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Table 1). 먼저, 모-자녀 애착

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및 신뢰감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관계안녕, 정서안녕 및 효능안녕은 서

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s = .45∼.61, p < .001), 소외는 아

동의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들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s = 

-.25∼-.40, p < .001). 즉, 아동은 어머니와 편하고 자유롭게 의

사소통하며 어머니에게 신뢰감을 가질수록, 높은 주관적 안녕

감을 경험하는 반면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낄수

록 주관적 안녕감을 낮게 지각하였다. 또한, 모-자녀 공유시간

의 하위요인인 여가시간 및 식사시간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의 모든 하위요인들 역시 서로 정적 상관을 보여(rs = .22∼.43, 

p < .001), 어머니와 함께 여가시간과 식사시간을 많이 보낼수

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모든 하위요인들 간에도 정적인 상관이 나타

나(rs = .56∼.61, p < .001),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

신의 대인관계, 정서 상태 및 능력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지

각하였다. 마지막으로,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아동의 자

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모-자녀 애착의 하위요인 중

Table 1
Correlations Among Mother-Child Attachment, Mother-Child Shared Time,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ei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Mother-Child attachment

 1. Communication -

 2. Trust  .85*** -

 3. Alienation -.62*** -.66*** -

Mother-Child shared time

 4. Leisure time  .40***  .36*** -.19*** -

 5. Meal time  .32***  .26*** -.17**  .43*** -

Self-Esteem

 6. Self-Esteem  .46***  .44*** -.38***  .31*** .27*** -

Subjective well-being

 7. Relatedness well-being  .50***  .45*** -.31***  .38*** .26*** .56*** -

 8. Affect well-being  .61***  .61*** -.40***  .37*** .27*** .61*** .71*** -

 9. Efficacy well-being  .46***  .45*** -.25***  .43*** .22*** .59*** .63*** .63*** -

M 3.20 3.33 1.70 2.78 4.12 3.15 3.32 3.26 3.03

SD  .56  .47  .51  .74 1.07  .54  .55  .64  .60

Note. N = 329.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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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사소통과 신뢰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

도 높게 나타났다(의사소통: r = .46, p < .001; 신뢰감:  r = .44, 

p < .001). 즉, 어머니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좋을수록, 아동은 자신의 가치를 높게 지각했다. 

반면, 소외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낮았다(r = 

-.38, p < .001). 또한 모-자녀 공유시간의 하위요인인 여가시간

과 식사시간 역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보여, 아

동이 어머니와 여가 및 식사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자아존중

감을 높게 보고하였다(여가시간: r = .31, p < .001; 식사시간: r 
= .27, p < .001).

측정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학령 후기 아동

의 모-자녀 애착, 모-자녀 공유시간, 아동의 자아존중감, 그리

고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측정변인들에 대한 타

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χ2 = 59.577(df = 22, p < .001), χ2/df = 2.708, 

NFI = .963, TLI = .961, CFI = .976, RMSEA = .072로 나타났

다(Table 2). 이 때, χ2  값은 표본의 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

을 수 있어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하여 적합도를 평가

하였다(G. S. Kim, 2011). 그 결과, χ2/df 는 3보다 작고(Kline, 

1998), NFI, TLI, CFI는 .90보다 커야 하며(S. Hong, 2000), 

RMSEA는 .80보다 작아야한다는(Browne & Cudeck, 1993) 적

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그 적합

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본 측정모형에서는 모든 요인부하량

(β)의 절대값이 .40 이상이었고 C.R. (Critical Ratio) 값도 모

두 유의하였으므로, 모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의 개념

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Figure 2).

구조모형 분석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주관적 안

녕감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χ2 = 59.577(df = 22), χ2/df = 2.708, NFI 

= .963, TLI = .961, CFI = .976, RMSEA = .072로 적절한 수준

Table 2
Fit Indices of the Measurement Model                                                                                                                                      

Model χ2 df χ2/df NFI TLI CFI
RMSEA

(LO90-HI90)

Measurement 
     model

59.577*** 22 2.708 .963 .961 .976
.072

(.050-.094)

Note. N = 329.
 ***p < .001.

Table 3
Factor Loadings of the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s Observed variables B β S.E. C.R. 

Mother-child attachment Communication 1.000 .917 - -

Trust .842 .926 .035 24.221***

Alienation .683 .692 .045 15.081***

Mother-child shared time Leisure time 1.000 .775 - -

Meal time .710 .550 .113 6.273***

Self-esteem Self-esteem .460 .928 - -

Subjective well-being Relatedness well-being 1.000 .806 - -

Affect well-being 1.263 .867 .074 17.142***

Efficacy well-being 1.037 .755 .071 14.584***

Note. N = 329.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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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합도가 확인되었다.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자아존

중감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Table 4, Figure 3). 먼저,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 경로와 관련하여, 모-자녀 애착

(β = .318, p < .001)과 모-자녀 공유시간(β = .198, p < .01) 모두

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어머니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어머니에

게 대한 신뢰감을 높게 지각하고 소외감을 덜 느낄수록, 어머

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아동은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

간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간

접 경로와 관련하여, 모-자녀 애착(β = .411, p < .001)과 모-자

녀 공유시간(β = .232, p < .001)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고, 자아존중감은 다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

한 영향(β = .514, p < .001)을 미쳤다. 즉, 아동은 어머니에 대

한 애착수준이 높고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이는 아동의 높은 주관적 안녕감으로 

연결되었다.

다음으로,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자아존중감이 아동

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 · 간접효과와 총효과를 살펴보

았다(Table 5). 그 결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들의 직접적 영향력은 자아존중감(β = .514, p < .01), 

모-자녀 애착(β = .318, p < .001), 모-자녀 공유시간(β = .198, p 

< .01) 순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모-자녀 애착(β = .411, p < 

.001)이 모-자녀 공유시간(β = .232, p < .001)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하여 모-자

Figure 3. Direct and indirect paths from mother-child attachment and shared time to subjective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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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Subjective Well-Being in Late Childhood

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해본 결과, 모-자녀 

애착(β = .211, p < .05)과 모-자녀 공유시간(β = .119, p < .01) 

모두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의 변량

을 설명하는 정도인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살펴본 결과,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과 자아존중

감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74%였고,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이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33%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령 후기 남녀 아

동을 대상으로 모-자녀 애착 및 공유 시간이 아동의 주관적 안

녕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적 영향

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자녀 애착 수준 및 공유시간은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주 양육자인 어

머니와의 애착 수준이 높고,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

낼수록 아동은 자신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먼

저, 모-자녀 애착과 관련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와의 애착수

준이 높을수록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연

구결과들(Y. Roh & Kim, 2012; Seong & Kim, 2015)과 일치한

다. 또한, 어머니와의 애착을 높게 보고할수록 학령 후기 아동

이 가정환경, 대인관계, 능력 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느끼

는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결과(J. Park, 2009)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정

서적 유대감이나 신뢰감이 안정적일수록 자신의 정서나 능력, 

그리고 자신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뿐만 아니라 긍정의 정서를 많이 경험하여,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자녀 간 애착

관계는 전 생애 동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방

식을 구성한다는 점에서(Bowlby, 1958, 1973, 1988), 부모와의 

Table 4
Path Estimates of the Latent Variables   

Path of latent variables B β S.E. C.R.

Mother-child attachment → Subjective well-being .270 .318 .050 5.359***

Mother-child shared time →  Subjective well-being .158 .198 .054 2.934**

Self-esteem →  Subjective well-being .208 .514 .023 8.897**

Mother-child attachment → Self-esteem .862 .411 .152 5.671***

Mother-child shared time → Self-esteem .458 .232 .168 2.730***

Note. N = 329.
**p < .01. ***p < .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SMC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Mother-child attachment → Subjective well-being  .318*** .211*   .529*** .738

Mother-child shared time → Subjective well-being .198** .119**  .317**

Self-esteem → Subjective well-being .514** -  .514**

Mother-child attachment → Self-esteem .411*** -  .411*** .325

Mother-child shared time → Self-esteem .232*** -  .232***

Note. N = 329.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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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은 초기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 이후에도 아동의 삶에 지

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를 안정적으로 유

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와의 애착 중에서도 

어머니와의 애착이 아버지와의 애착에 비해 학령 후기 아동이 

느끼는 행복감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Seong & Kim, 2015)나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어머니

의 영향력을 강조한 연구들(Ahn et al., 2011; Joo & Park, 2013; 

S. Lee et al., 2010)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또래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또래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Yoo et al., 2015), 학령 후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착이 여전히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상담 현장에서는 불안정적인 모-자녀 관

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방적 측면에서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모-자녀 공유시간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어

머니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이 많은 경우 학령 

후기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자각은 증가하고 부

정적인 자각은 감소한 연구결과(Sung & Kwon, 2010)와 일치

하며,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의 여가시간이 많을수

록 청소년의 유능감, 지지감, 향상감과 같은 심리적 복지감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J. Lee, 2012)와도 유사하다. 또한 어

머니와 자녀가 함께하는 식사시간이나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자녀가 긍정적인 정서와 소속감을 더 많이 지각하는 반면, 스

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는 덜 경험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Offer, 2013)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즉,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

간이 많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대화하거나 신체적인 접촉의 기회가 많

아지고, 아동이 주 양육자와의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을 통해 삶의 전반에 느끼는 안녕감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

다. 특히,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전달되는 부모의 관

심은 아동이 다양한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

서적 자원이 되었을 가능성도 내포한다. 이와 유사하게 건강

한 가족의 아동에게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나거나(Wi, 

2012),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아동은 자

신의 행복감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Lim, 2012)를 통

해서도, 공유하는 양적인 시간을 건강하게 함께 하는 가족이

라면 서로 간에 친밀감과 유대감을 더욱 느끼게 되고, 이는 아

동 스스로가 소속감이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 더욱 높게 지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와 함

께하는 질적인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Doh, 2012), 본 연구결

과를 통해 어머니와 공유하는 양적인 시간 동안 질적인 시간

이 함께 병행된다면, 부모-자녀관계의 개선 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결과는 또래에 대한 애정과 의존도가 늘어나는 학령 후기

에도 여전히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애착이나 공유

시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모-자녀 애착이 모-자녀 공유시간 보다 학령 후기 아

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보인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두 가지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

구가 드물어 본 연구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

움이 따른다. 그러나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들(J. Park, 2009; Y. Roh 

& Kim, 2012; H. Shin, 2010)이나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경

험하는 안정된 애착이 이후의 대인관계의 원형으로 작용된다

는 연구결과(Williams & Kelly, 2005)를 통해서 애착의 영향력

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령 후기 아동의 주

관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

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가지

고 어머니로부터 수용과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녀 공유시간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건대,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 보

내는 시간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는 없다. 어머니가 바쁜 일

상 속에서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각 가

정이 처한 상황에 맞춰 자녀와 함께하려고 노력할 때,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모-자녀 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서 같은 활동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어머니와 아동이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때, 모-자녀 공유시간

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은 학령 후기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

다. 즉, 모-자녀 애착 수준과 모-자녀 공유시간이 충분한 아동

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이러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아

동의 높은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애착이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Sihn et al., 2012)나 부모 애착 수준이 높을수

록 학령 후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높은 자아존중

감은 아동의 높은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으로 연결된

다는 연구결과(H. Lee & Moon, 2012)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

해된다. 또한, 자아의 조절능력과 인지능력을 포괄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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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아탄력성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자아의 적응능력이라는 점에서(J. H. Block & Block, 

1980), 모와의 애착이 학령 후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통해 심

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Ahn et al., 2011)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즉, 어머니와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

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

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다양

한 환경적 요구에 적응하는 능력이 높아지면서 아동이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모-자녀 애착과 달리 모-자녀 공

유시간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으나, 아동에게 중요

한 대상인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동은 긍정적

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롭게 여기

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한 안녕감도 높게 지각하리라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 자아존중감, 주관

적 안녕감 등 세 변인 간의 경로를 각각의 경로로 나누어 살펴

보면,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은 학령 후기 아동의 자아존중

감에 미쳐,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하고 함께 하는 시

간이 많을수록 아동은 자신을 보다 가치롭게 지각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높게 보고하며,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더욱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Bulanda & Majumdar, 2009; Parker & Benson, 2004)과 

일치한다. 또한 등하교시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가 집

에 함께 있으며, 어머니와 같이 하는 활동이 많은 청소년일수

록 자아존중감이 보다 높다는 연구결과(Bulanda & Majumdar, 

2009)와도 유사하다. 자아존중감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

서 그들로부터 받는 존중, 수용, 관심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Y. Roh, 2005),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위해서는 아동에

게 가장 중요한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와의 안정된 관

계 속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지지와 격려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령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이후 발

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 생애 전반에 걸쳐 상당히 안

정적인 특성을 가지므로(J. Block & Robinson, 1993), 학령 후

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증진

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모-자녀 애착

은 모-자녀 공유시간보다 자아존중감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

향을 미쳤다. 이는 또래의 영향력이 많아지는 학령 후기에도

(K. L. Park & Kim, 2001),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위해서

는 모-자녀 간의 애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령 후기 아동이 자신에 대

해 긍정적인 가치를 보다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자녀의 

건강한 애착형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나 중재적 노력

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이 자율성과 유능감을 경험할 수 있

도록 함께하는 공유시간 동안 어머니가 아동을 격려하고 칭찬

하는 등의 지도방법을 고려할 필요성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학령 후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안녕감

에도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의 주관

적 안녕감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

록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여러 연

구결과들(Choi, 2010; S. Hong, 2008; H. Lee & Moon, 2012; 

Mccullough, Huebner, & Laughlin, 2000)과 일치한다. 또한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이나 외로움과 같은 부정

적 심리 상태가 더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 연구결과(J. S. 

Kim, Jeon, & Lee, 2009)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즉, 자아존중감

이 높은 사람은 자기이해와 수용능력이 높고, 스스로를 존중

하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게 되는데, 이는 아동이 경험

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

면서 자신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 후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이 아동이 느

끼는 주관적 안녕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알려줌과 동시

에,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그들의 자아존중감

을 향상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모-자녀 애착과 공유시간에 비해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상대적으로 보다 큰 영향력을 

보여, 모-자녀관계라는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 내적 요인인 자

아존중감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형성하는 데 보다 큰 비

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

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자녀관계의 개선뿐만 아니

라,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환경에서의 경험을 비롯

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

양한 요인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모-자녀 애착 및 공유시간은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을 통

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

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모-자녀관계를 비롯

하여 아동 자신의 높은 자아존중감 또한 매우 중요함을 의미

한다. 바람직한 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적절한 중재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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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킴은 물론, 나아가 아동의 주관적 안

녕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자아존중감, 

모-자녀 애착, 모-자녀 공유시간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아

존중중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아동들을 위해 자아존중

감을 강화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나 행정

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모-자녀 공유시간의 개념을 동일한 장

소에서 동일한 활동에 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공유시간의 질적인 측면은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모-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아

동이 그 활동에 만족하는지 등에 따라 모-자녀가 시간을 함께 

보내더라도,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모-자녀 공유시간의 의미를 보다 자

세히 읽어내기 위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 외에도, 주 양육자로서의 어머니 역할뿐만 아니라 

공동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건대, 부-

자녀 애착을 포함하여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의의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모-자녀관계가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모-

자녀 애착과 모-자녀 공유시간이라는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

함으로써, 모-자녀관계의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의 상대

적인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모-자녀관계를 개선시킴과 동시에, 개인 내적 요인으로서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결과는 학령 후기 아동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학령 후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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